
한반도전국사찰은가을맞이축
제라인업을완료했다. 일상의고단
함을 잠시 내려놓고 노란빛 은행
붉은빛 단풍 너울진 물결 따라 가
을 산사로 가보자. 사찰 창건을 기
념하는 개산대재(開山大齋)와 함께
지역주민의참여로더욱풍성해진
산사음악회가 심신을 재충전시켜
줄것이다. 올해는특히사찰의역
사와지역문화를접목시킨특색있
는축제들이돋보인다. 청명한가을
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불ㆍ법ㆍ승
삼보와어우러진불법의향연장22
곳을소개한다.    
조계사(주지 세민)는 창건 기념

주간9월28일부터10월5일까지8
일간다채로운문화행사를갖는다.
10월1일 개산대재를 봉행한데 이
어 저녁7시부터 산사음악회가 열
릴 예정이다. 10월4일에는 3000배
철야용맹정진 기도가 봉행된다.
(02)732-2183
서대문백련사(주지수봉)는구민

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9월 25
일개최한다. 서울시무형문화재33
호 최형근ㆍ최승운의 앙상블로 불
교의식을시연하는데이어인기가
수 김현정ㆍ현철ㆍ웅산 등이 공연
을펼친다. (02)302-0288
서울봉은사(주지명진)는9월29

일부터 10월1일까지 개산대제를
봉행한다. 29일에는독거노인초청

‘나눔과평화의비빔밥’공양행사
를, 10월1일저녁7시에는음악회가
열린다. (02)511-6070
양평용문사(주지호산)는9월27

일 천년의 빛과 노래를 주제로 산
사음악회를연다. 용문사특설무대
에서소리꾼장사익의찔레꽃이국
악의 풍류와 어울린다. 국악 창작
음악을선보이는심진스님과이동
해가 특별 출연한다. (031)773-
3797
평창월정사(주지정념)는오대산

불교문화축전을 10월10일부터 12
일까지 월정사ㆍ상원사 일대에서
연다. 10일 진신사리 이운법회를
시작해오대산청소년백일장사생
대회와청소년어울마당이열린다.
(033)332-6661
예산수덕사(주지옹산)는국내에

서가장오랜목조건축물인대웅전
(국보 제49호) 건립 700주년을 맞
아기념대법회를연다. 국태민안을
기원하는독경법회로백제혜현법
사가<법화경>을설한수덕사에천
여 명의 스님이 운집할 예정이다.
(041)337-6565

울산한마음선원은소년소년가
장돕기일환으로9월27일산사음
악회를 연다. 퓨전 가야금 명창과
클래식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만
난다. 선원합창단이불국토를노래
하고가수김종환ㆍ전영록등이출
연해울산시민과화합의장을마련
한다. (052)295-2335
부산 범어사(주지 정여)는 개산

1330주년을 맞아‘금어문화축제’
를 연다. 9월 28일부터 10월5일까
지‘하늘물고기, 세상을 금빛으로
물들이다’는표어로범어사일대와
금정체육공원등지서진행된다. 금
어등불행렬을비롯해다양한체험
행사가펼쳐진다. 가수윤도현ㆍ안
치환이 개막 및 폐막 무대를 장식
한다. (051)508-3122
대구법왕사(주지실상)는세계평

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100일 백
고좌대법회회향을기념한산사음
악회를연다. 9월29일법왕사광장
에서펼쳐지는이번행사는팝페라
가수손영희와포탈라솔리스트앙
상블 등이 공연한다. (053)766-
3747
해남 미황사(주지 금강)는 120년

만의중창불사회향을기념하는괘
불재와더불어작은음악회를연다.
10월18일오후1시미황사괘불탱
화(보물1342호ㆍ높이 12m)를 내
걸고 괘불재를 진행하며 만등공양
이어우러진밤6시부터남도판소
리 등 지역 소리꾼들의 노래와 정
태춘박은옥의특별출연으로음악
회가펼쳐진다. (061)533-3521

가연숙기자omflower@buddhapia.com

음악 공양에‘만산 홍엽’

기산 스님은 송광사 출신이시
다. 송광면 장안리에서 태어나
14세에 인봉 스님께 출가, 화엄
사진진응스님께이력을보았다.
1919년부터현동대전신인중앙
학림을 졸업하고, 지방학림 교사
와 강사, 주지를 거쳐 1940년 조
선불교총본산 태고사(현 조계사)
대웅전 건축 상임위원으로 부임
종무원교육부장을역임하였다.
1961년 8월 신촌 봉원사 이만

봉(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)스님
댁에서처음뵈었을때는광주포
교당포교사, 전남종무원장, 정광
학교 교장, 총무원 원장을 거처
동국대학교이사장으로계셨다. 
낙산사에서 춘곡 큰스님 편지

를 받고 서울에 가니 아직 학교
에서퇴근하지아니하였다. 만봉
스님께서“여섯 시까지 기다려
보라”하여 기다리니, 해가 뉘였
뉘였 넘어갈 즈음 지프차 한 대
가도착하였다.

“어디서왔느냐?”
“송광사에서왔습니다.”
“들어가자.”
방으로들어가니밥상이두개

놓여져있었다. 
“이리가져오너라. 같이먹자.”
상하의 구별이 엄격한 절간에

서 큰스님과 마주 앉아 공양을
한다는 것이 어색하여 사양하였
으나, 극구 가져오라 하여 친아
버지 모시고 밥 먹는 식으로 다
정하게 밥을 먹다보니, 이런 말
저런 말이 나왔다. “저녁에 자고
가거라”하고 스님 자리 옆에다
자리하나를더깔고물었다. 
“어찌하여중이되었느냐?”
“중이 된 줄도 모르고 중이 되
었습니다.”
“무슨공부를하였지?”
“송광사 추강 학담 스님께 사
미과를 배우고, 취봉 스님께 사
미계를받은뒤<수심결>을익혔
고, 추강 스님을 따라 월정사로
갔으나 종단분규 때문에 수도원

이폐지되어상원사선방에서한
철을났습니다.”
“이력도 마치지 못하고 선방에
먼저 들어가 스승을 잘못 만나면
증상만인(增上慢人)이되기쉽다.”
“그렇지 않아도 <능엄경>에
홀연연기(忽然緣起)라는 말이 있
어 몇 군데 물었으나, 결론을 얻
지 못했습니다. 이 세상 모든 것
이 인연에 의해 생긴다 하였는
데, 왜 홀연연기라는 말이 생겼
는지알수없습니다.”
“허허. 네가 언제부터 그런 생
각을하였느냐? 나는내나이 50
이 다 되어서야 그런 생각을 하
게되었는데”
하고벌떡일어나손목을잡으

시면서, “너는 학교에 가야 되겠
다”하시었다. 
“<수심결>을 보니 도만 통하
면 무불통지(無樂通知)라 하였는
데, 학교는다녀서무엇합니까?”
“지금은선지식을찾아자기점
검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.
그러니 학교에 가서나의공부를

점검하고 불·조사들이 어떻게
포교하였는가를배워야한다.”
그리하여스님과나는하루저

녁사이에 스승과 제자가 되고,
이듬해 동국대학교에 들어가서
는 틈만 있으면 사서실 일을 보
게 되었다. 동국대학교 총장 백
성욱 박사님께서는 출근시간에
맞추어꼭꼭나오셔서문안을드
리셨는데, 특별히 드릴 말씀이
없을때는이사장실에직접납시
여인사를드렸다.
“총장님께서 이러하시면 진짜
이사장면목이없어집니다.”
“그런 말씀 마십시오. 학교는
이사장님이 주인입니다. <금강
경> 도인을 잘못 모시면 금강신
장에게서벌을받게됩니다”
하고 깍듯이 대접하였다. 그동

안 많은 사람들을 모셔 왔지만
기산 스님처럼 깨끗하고 청렴결
백한스님은보지못했다는것이
다. 실로 스님은 77세를 일기로
성북동 청룡암에서 입적하실 때

까지 가진 것이라고는 가사, 장
삼, 발우와 평생 동안 쓰신 원고
밖에 없었다. 책도 동국대학교
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셨기 때문
이다. 돌아가시기5일전에가니,
“죽고 난 뒤에 주면 죽은 사람
물건이라쓰지않을것이니이것
받아라”하고 친히 덮으시던 이
불 한 채를 주셨다. 당시는 경제
가 어려워 불도 제대로 때지 못
하고 살았기때문이다.
미아리에서 고등공민학교를

운영할때이른봄에오셨다가벽
에 성에가 낀 것을 보고 매우 안
타깝게 생각하셨던 모양이다. 당
시 7천2백원 월급을 받으면 3천
원은 하숙비 내고 2천원은 운전
수주고, 2천원가지고용돈을쓰
시는데, 그 가운데 반을 잘라 학
생들노트와연필을사주었다.
“다른사람들은불교공부해가
지고도 호구지책만을 생각하는
데, 너는장가갈돈까지갔다가자
선사업을하고있으니고맙다.”
그런데그날학교방문을하고

내려가시다가 인수동 3거리에서
건립패들을만났다. 징, 꽹과리를
울리고,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
길거리에서 불공시식을 하는 사
람들을 보고는,
“저자가누구상좌인지알아보
고오너라.”
하여가서물으니, 

“동국대학교이사장임석진스
님상좌입니다.”
하고 명함을 주어 보니 실제

그렇게 쓰여져 있었다. 불쌍한
건립패들을살피며,
“나 같이 못난 사람의 이름을
팔아서라도 호구지책을 면하고
있으니 다행이다. 나에게는 린
곡, 문곡, 두성, 대천 등 상좌가
몇 사람 아니 되어 쓸쓸 하였는
데, 저런 사람들이라도 있으니
내마음이든든하구나.”
그리고, “나쁜 짓만 하지 말고

잘살게”하고는내려오시면서,  
“소도 언덕이 있어야 한다더
니…”혀를톡톡차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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東大이사장시절에도도서관이용…‘일의일발’의삶

활안스님의 내가만난 禪선지식
가을맞아전국사찰산사음악회풍성

지난해산사음악회를겸해열린미황사괘불재모습.

10월18ㆍ19일고양아람음악당서

중국최초불교교향악‘신주화악’공연된다

중국불교역사상첫교향악인‘신
주화악’이 10월 18ㆍ19일(오후 3
시)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아람음악
당에서공연된다. 
태고종은최근“한중양국은불교

음악 교류를 통해 우수한 불교문화
를 알리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
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‘신주
화악’을 공연한다”고 밝혔다. 태고
종은“먼저 중국의 불교교향악인
‘신주화악을 우리나라에서 공연하
고, 2009년중국에서한국불교의전
통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시연한다”
고덧붙였다. 

중국종교사무국불교문화교류협
회가 주최하고 태고종이 주관해 공
연하는 신주화악은 중국 불교음악
과 서양교향악의 음악적 특성을 융
합한 동서양의 문명과 지혜를 결합
시킨중국불교역사상첫교향악. 불
교악기, 서양악기, 중국민족 악기의
공통점을 융합하면서도 각자 악기
의 개성미를 살려냈으며 이를 교향
악에 접목시킨 독특한 예술적 창조
라고평가받고있다. 신주화악공연
에 중화권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높
은 음악적 평가를 내린바 있다.
(02)739-3450 김성우기자

사 찰 명

통영 미래사

영천 은해사

고창 선운사

구미 도리사

양산 통도사

서산 부석사

화성 용주사

대구 동화사

부천 석왕사

광주 원각사

김제 금산사

원주 구룡사

일 시

9월27일

9월28일

9월27ㆍ28일

10월2일

10월3~9일

10월4일

10월4~5일

10월5일

10월6일

10월11일

10월18일

10월18~19일

연 락 처

(055)645-5324

(054)335-3318

(063)561-1422

(054)474-3737

(055)382-7182

(041)662-3824

(031)234-0040

(053)982-0101

(032)663-7771

(062)223-3168

(063)548-4441

(033)732-4800

[ 산사음악회일정]


